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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도� 바울은� 성난� 군중들을� 향해� 담담히� 자신이� 예수님을� 만났던� 상황

들을� 이야기하기� 시작합니다.� 그는� 자신이� 예수님을� 만났기에� 그� 확신

을�가지고�다른� 사람에게�말할�수�있었습니다.�

밑줄� 그은� 부분과� 같이,� 예수님을� 만나는�것은� 지극히� 개인적인� 경험입

니다.� 나는� 과연� 가족이나�교회� 등� 공동체에�떠밀려서� 하는� 신앙생활은�

아닌지�돌아보게�해주시면�좋을�것� 같습니다.

이� 1번� 질문을�통해� 목원들에게,�

①� 나는�과연� 예수님을�만난�경험이�있는가?�

②� 만약� 그렇다면,� 바울이� 위기의� 상황속에서도� 자신의� 이야기를� 담대

하게� 말했던� 것처럼� 그� 스토리를� 다른� 누군가에� 말할� 수� 있는� 용기가�

나에게는�있는가?

이� 두가지를�중심으로�자유롭게�나누도록�해주십시오.

<예수님을�만난�경험이�없다고�대답하시는�분들을�위한� Tip!>

다양한�신앙수준을�가진�목원들이�있으실�것입니다.

혹,� ‘나는� 예수님을�만난�경험이�없어요’� 라고�대답하는�분들이�있다면,

그� 분들을�위해� ‘잠언� 8장� 17절’을�함께� 읽으면�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“(중략)..나를� 간절히�찾는� 자가� 나를�만날� 것이니라”(잠� 8:17)

간절히� 나를� ‘찾는� 자마다’� 나를� 만난다� ->� 간절한� 마음으로� 주님을� 찾

는� 모든� 사람들을� 주님께서는� 만나주신다는� 것입니다.� 주님께서� 우리를�

만나주시는� 기준은� 돈이나� 명예,� 신앙� 기간,� 직분에� 있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

오직� ‘간절함’에� 있음을� 설명해� 주시고,� 우리가� 다시� 한번� 주님을� 만나

고자� 하는� 간절함을� 가지고� 주님께� 나아가� 보자고� 독려해� 주시면� 좋을�

것� 같습니다.�

오늘�말씀의�주제는� ‘예수님을�만남에�대한� 간증’� 이지만,

설교�곳곳에�우리에게�감동을�주는� 말씀들이�있습니다.

같은�말씀을�들어도�개인마다�주시는�은혜가�다릅니다.

어떤�부분이�은혜가�되고� 마음에�와닿는지�나눌�수� 있도록�해주십시오.

� � 9/3(주일)� 설교�내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사도행전� 21:37-22:11

1.� 바울은� 많은� 핍박과� 어려움을� 당할� 것을� 알면서도� 예루살렘에�

올라갑니다.� 그리고� 성난� 군중들을� 향해� 자신이� 예수� 믿게� 된� 배경

과�과정을�진솔하게�이야기하는�모습을�보았습니다.�

나는� 어떻습니까?� 과연� 나에게는� 누군가에게� 내가� 만난� 예수님에�

대해� 나눌만한� 간증(스토리)가� 있습니까?� 밑줄� 그은� 부분을� 토대로�

이야기해�봅시다.

2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내� 마음속에� 가장� 와닿았던� 부분은� 무엇이었습니

까?� 오늘� 말씀� 나눔을� 통해� 새롭게� 결단하거나� 다짐한� 내용이� 있다

면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
